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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preceptors nurses’ Self leadership on Self-Efficacy and Job-embeddednes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an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02 preceptor nurses. from March 14 to 31, 2016. The data analysis was analyzed with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Self leadership, Self efficacy and Job-embeddedness according to general an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experience as nurse, shift work, and experience as preceptor. Self 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r=0.503, p=.001), Job-embeddedness(r=0.578, p=.001) among preceptors nurses. Self leadership were influential factors on Self-Efficacy, Job-embedded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available	on Self leadership, Self-Efficacy and Job-embeddedness through the educa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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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내 간호조직은 간호서비스 주체로서 병원 조직내 구성원으로는 유일하게 24시간 동안 환자 옆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환자의 다양한 요구의 중심축에 존재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관리 및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Cho, 2011). 즉 의료조직 내에서 가장 큰 조직인 간호부서는 환자와의 일차적인 접점에 위치하며 병원인력의 30-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간호조직의 인력관리는 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Cho, 2004). 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간호인력에 관심이 점차 높아졌고, 특히 신규 직원 입사 초기부터 임상실무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여 변화하는 병원환경에 신규간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키고 있다(Lee, 2004).

        대표적인 교육은 프리셉터 제도로써 외국의 경우, 1975년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국내 간호계에서도 1994년부터 임상에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병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ark, 2007).

        프리셉터의 구체적 역할은 프리셉터십을 통해 신규간호사에게 간호부서 및 간호단위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 관습 등의 규범을 소개하고, 신규간호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일, 신규간호사에게 임상간호사의 역할모델이 되어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인적 자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 사회화과정을 돕는 일,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Park, 2007; Moon & Park, 2004).	따라서 프리셉터의 역할에 의해 신규간호사의 조직 내 적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프리셉터의 역량, 셀프리더십, 역할인식 그리고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Jung & Koh, 2012).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보면 간호조직에 멘토로서 프리셉터간호사의 역할 중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다(Kang et al., 2010). 조직이 네트워크화, 슬림화, 수평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조직의 구성원 각자가 상사의 지시 없이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일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의 역량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Choi, 2000). 병원경영 입장에서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존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관리하기보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최근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면서 자기관리식인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되고 있다(Seomun, 2005).

        셀프리더십은 자기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리더십보다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능력 발휘를 촉진시킴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 또한 개인의 창의력과 자발적인 능력발휘는 조직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도 가져온다(Lee, 2001).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도 스스로 정하며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비판도 하는 자율성을 강조한다(Manz, 1986).

        셀프리더십의 이러한 속성들은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관리,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등 내적 특성들과 연관되며,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과 연결된다(Jung & Koh, 2012). 셀프리더십이 높다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이 증가할 것이며 전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능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Manz, 1986). 그러므로 간호조직에 첫 발을 딛는 신규간호사의 교육담당자로서 프리셉터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더불어 간호사에게 필요한 영역인 자기효능감은 고도의 스트레스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무에 임하는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으로(Son, 201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며 개인과 조직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Ko & Kang, 2006). 프리셉터의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4). 이에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신규간호사뿐만 아니라 프리셉터 자신에게도 학습되어지고 조직문화 속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라 하겠다. 또한, 하나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on-the-job factor)으로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집단 또는 그들과의 활동에 대한 애정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요인(off-the-job factor)으로 가족의 압력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몰입과 같은 것이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balance of work-life)'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가족, 여가생활, 종교활동 등이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게 만들며,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조직을 쉽게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Kim, 2002).

        직무착근도는 이직이 발생하는 과정보다 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Son, 2014). 조직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에 머무르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직무착근도이며, 직무착근도는 실질적인 이직 및 이직의도를 낮추고, 오직 머무르는 개념의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어지고 있다(Lee, 2001). 직무착근도와 관련된 간호사 대상 연구는 주로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이다(Kim, 2014). 간호업무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동안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과 조직에 뿌리내리고 있는 정도에 따라 업무의 깊이와 자신의 만족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의료변화 속에서 프리셉터 간호사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프로다운 업무능력을 발휘함으로서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셀프리더십을 함양하여 병원 조직사회에서 간호사가 이직의도를 줄이고 조직구성원으로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직무착근도를 높이기 위한 프리셉터 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를 파악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C’시, ‘D’시에 위치한 300~500병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의표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의 근거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group =7, effect size를 중간효과 크기인 0.25 기준으로 5% 유의수준과 90%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산분석 시행을 위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287명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위하여 총 316부를 배부하였고, 모두 회수되어진 회수율은 98%였으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302부가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 직무착근도 20문항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셀프리더십
          본 연구는 Manz(1986)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Kim(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요인으로 각각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치 않다’ 1점의 범위 안에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02)의 연구도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3이었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Sherer et al.(1983)이 개발한 임상, 교육 그리고 조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Oh(1993)이 번역한 1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 안에 있으며, 11문항은 역문항으로 환산하였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였다.

        

        
          다. 직무착근도
          직무착근도의 도구는 Mitchell et al.(2001)이 개발한 직무착근도 도구 중 조직 내 착근도(on-the-job embeddedness) 26문항 중	Kim(2014)가 간호조직에 맞게 수정한 조직 내 착근도 20문항을 도구로 하였다. 조직적합성 8문항, 조직연계 5문항, 조직희생 7문항 총 20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이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 안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착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병원종사자 대상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C' 병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15-02-01)과 ‘D'기관은 승인검토(DFH15ORIOe003-R1)를 거쳤으며, 두	병원 간호부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본 연구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4일∼31일까지이며, 본 연구자는 각 병원의 병동을 방문하여 간호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fficient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302명 중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5-30세 미만이 145명(48.0%)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300명(99.3%)으로 대부분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99명(65.9%)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189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66명(21.9%), RN-BSN이 33명(10.9%), 대학원 이상이 14명(4.6%) 순이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95.09±60.95(개월)로 8년 초과가 107명(35.4%)로 가장 많았고, 4-6년 이하가 78명(25.8%), 4년 이하 60명(19.9%), 6-8년 이하가 57명(18.9%)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3교대가 253명(83.8%)로,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83명(27.5%)로 가장 많았고, 프리셉터로서의 활동경력은 1년 이하가 103명(34.1%)로 가장 많았고, 4년 초과가 79명(26.2%), 1-2년 이하 54명(17.9%), 2-3년 이하가 39명(12.9%), 3-4년 이하가 27명(8.9%)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Age(yr)
            	＜25
            	8(2.6)
            	
          

          
            	25≤and＜30
            	145(48.0)
            	
          

          
            	30≤and＜35
            	99(32.8)
            	
          

          
            	35≤and＜40
            	30(9.9)
            	
          

          
            	≥40 
            	20(6.6)
            	
          

          
            	Gender
            	Women
            	300(99.3)
            	
          

          
            	Man
            	2(0.7)
            	
          

          
            	Marital status
            	Unmarried
            	199(65.9)
            	
          

          
            	Married
            	103(34.1)
            	
          

          
            	Education 
            	College
            	189(62.6)
            	
          

          
            	RN_BSN
            	33(10.9)
            	
          

          
            	University
            	66(21.9)
            	
          

          
            	Graduate school
            	14(4.6)
            	
          

          
            	Experience as a nurse(yr)
            	＜4
            	60(19.9)
            	95.09±60.95(ms)
          

          
            	4≤and＜6
            	78(25.8)
          

          
            	6≤and＜8
            	57(18.9)
          

          
            	≥8 
            	107(35.4)
          

          
            	Shift work
            	3
            	253(83.8)
            	
          

          
            	Regular work
            	49(16.2)
            	
          

          
            	Work unit
            	Surgical unit
            	55(18.2)
            	
          

          
            	Medical unit
            	83(27.5)
            	
          

          
            	Intensive care unit
            	34(11.3)
            	
          

          
            	OR/RR
            	42(13.9)
            	
          

          
            	ER(Emergency Room)
            	21(7.0)
            	
          

          
            	AKU
            	40(13.2)
            	
          

          
            	Others
            	27(8.9)
            	
          

          
            	Experience as a preceptor(yr)
            	＜1
            	103(34.1)
            	
          

          
            	1≤and＜2
            	54(17.9)
            	
          

          
            	2≤and＜3
            	39(12.9)
            	
          

          
            	3≤and＜4
            	27(8.9)
            	
          

          
            	≥4
            	79(26.2)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의 빈도는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0±0.36점이고, 하부요인인 자기기대는 평균 3.56±.57점, 리허설은 평균 3.61±.57점, 목표설정은 평균 3.40±.58점, 자기보상은 평균 3.72±.56점, 자기비판은 평균 3.54±.69점, 건설적 사고는 평균 3.23±.66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9±0.41점이였으며, 직무착근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5±0.43점이었다. 하부요인인 조직적합성은 평균 3.24±.54점, 조직연계는 평균 3.12±.46점, 조직희생 2.70±.53점이었다.

        
          Table 2. 
				
          

          
            Self leadership, Self-Efficacy, Job embeddedness of Participants
          
          

        

        
          
            
              	Variables
              	Min
              	Max
              	Mean±SD
            

          
          
            	Self leadership
            	Total
            	2.28
            	4.72
            	3.50±.36
          

          
            	 Self-expectation
            	2
            	4.67
            	3.56±.49
          

          
            	 Rehearsal
            	1.33
            	5
            	3.61±.57
          

          
            	 Goal-setting
            	1.67
            	5
            	3.40±.58
          

          
            	 Self-compensation
            	2.33
            	5
            	3.72±.56
          

          
            	 Self-criticism
            	1.67
            	5
            	3.54±.69
          

          
            	Constructive thinking
            	1.67
            	5
            	3.31±.56
          

          
            	Self-Efficacy
            	2.12
            	4.71
            	3.49±.41
          

          
            	Job-embed dedness
            	Total
            	1.75
            	4.55
            	3.05±.43
          

          
            	Fit
            	1.38
            	4.75
            	3.24±.54
          

          
            	Links
            	1.80
            	4.60
            	3.12±.46
          

          
            	Sacrifice
            	1.29
            	4.29
            	2.70±.5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형태, 프리셉터 활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35-40세 미만(M=3.66)이 25세 미만(M=3.20)보다 높고, 40세 이상(M=3.89)이 25세 미만(M=3.20), 25-30세(M=3.45), 30-35세 미만(M=3.47)보다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나타났다(F=10.709, p<.001). 결혼상태는 기혼(M=3.58)이 미혼(M=3.46)보다 높아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보였다(t=-2.886, p=.004). 최종학력은 대학원졸업(M=3.94)이 전문대졸업(M=3.42), RN_BSN(M=3.60), 대학교 졸업(M=3.59)보다 높아 셀프리더십에 차이를 나타내었다(F=14.186, p<.001). 임상경력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8년 초과인 경우(M=3.62)가 4년 이하(M=3.40) 또는 6-8년 이하(M=3.43)보다 높아 셀프리더십에 차이를 보였다(F=7.186, p<.001). 근무형태는 상근직인 경우 셀프리더십이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11.411, p=.001). 프리셉터 활동기간은 사후검정 결과, 4년 초과(M=3.65)가 3-4년 이하(M=3.40)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F=4.870, p=.001).

        
          Table 3. 
				
          

          
            Difference of Self leadership, Self-Efficacy, Job-embeddedness-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leadership
              	Self-Efficacy
              	Job-embeddedness
            

            
              	M±SD
              	F/t(p)
              	M±SD
              	F/t(p)
              	M±SD
              	F/t(p)
            

          
          
            	Age(yr)
            	＜25a
            	3.20±0.48 
            	10.709
            	3.12±0.69 
            	3.998
            	2.40±0.58 
            	15.062
          

          
            	25≤and＜30b
            	3.45±0.32 
            	(.001)**
            	3.45±0.37 
            	(.004)**
            	2.99±0.37 
            	(.001)**
          

          
            	30≤and＜35c
            	3.47±0.36 
            	a<d,
a,b,c<e
            	3.51±0.40 
            	a<d,e
            	3.04±0.41 
            	a<b,c,d,e
b,c<e
          

          
            	35≤and＜40d
            	3.66±0.30 
            	3.65±0.42 
            	
            	3.27±0.32 
          

          
            	≥40e
            	3.89±0.37 
            	3.64±0.43 
            	
            	3.48±0.47 
          

          
            	Gender‡
            	Women
            	3.50±0.36 
            	-0.712
            	3.49±0.41 
            	-0.220
            	3.05±0.43 
            	-0.753
          

          
            	Man
            	3.28±0.47 
            	(.510)
            	3.47±0.17 
            	(.830)
            	3.28±0.46 
            	(.452)
          

          
            	Marital status
            	Unmarried
            	3.46±0.33 
            	-2.886
            	3.42±0.41 
            	-4.316
            	2.99±0.41 
            	-3.542
          

          
            	Married
            	3.58±0.39 
            	(.004)**
            	3.63±0.37 
            	(.001)**
            	3.17±0.44 
            	(.001)
          

          
            	Education 
            	Collegea
            	3.42±0.32 
            	14.186
            	3.43±0.40 
            	5.725
            	2.96±0.40 
            	10.871
          

          
            	RN_BSNb
            	3.60±0.35 
            	(.001)**
            	3.58±0.42 
            	(.001)**
            	3.20±0.45 
            	(.001)**
          

          
            	Universityc
            	3.59±0.38 
            	a,b,c<d
            	3.58±0.38 
            	a<d
            	3.14±0.41 
            	a,b,c<d
          

          
            	Graduate schoold
            	3.94±0.32 
            	
            	3.79±0.43 
            	
            	3.49±0.41 
            	
          

          
            	Experience as nurse(yr)
            	＜4a
            	3.40±0.31 
            	7.186
            	3.43±0.43 
            	4.360
            	2.91±0.46 
            	10.229
          

          
            	4≤and＜6b
            	3.46±0.33 
            	(.001)**
            	3.39±0.38 
            	(.005)**
            	2.96±0.36 
            	(.001)**
          

          
            	6≤and＜8c
            	3.43±0.33 
            	a,c<d
            	3.54±0.37 
            	b<d
            	2.99±0.33 
            	a,b,c<d
          

          
            	≥8d
            	3.62±0.38 
            	
            	3.58±0.42 
            	
            	3.22±0.45 
            	
          

          
            	Shift work
            	3a
            	3.46±0.33 
            	11.411
            	3.48±0.41 
            	1.958
            	3.00±0.40 
            	12.568
          

          
            	Regular workb
            	3.72±0.43 
            	(.001)**
            	3.58±0.42 
            	
            	3.31±0.45 
            	(.001)**
          

          
            	Work unit
            	Surgical unit
            	3.46±0.35 
            	0.501
            	3.55±0.38 
            	1.077
            	3.04±0.40 
            	1.131
          

          
            	Medical unit
            	3.50±0.35 
            	(.801)
            	3.46±0.43 
            	(.377)
            	3.09±0.41 
            	(.344)
          

          
            	ICU(Intensive Care Unit)
            	3.44±0.31 
            	
            	3.49±0.45 
            	
            	2.91±0.48 
            	
          

          
            	OR(OperatingRoom)
/RR(Recovery Room)
            	3.54±0.38 
            	
            	3.60±0.36 
            	
            	3.07±0.42 
            	
          

          
            	ER(Emergency Room)
            	3.51±0.33 
            	
            	3.46±0.31 
            	
            	2.94±0.35 
            	
          

          
            	AKU(Artificial Kidney Room)
            	3.56±0.40 
            	
            	3.46±0.46 
            	
            	3.10±0.48 
            	
          

          
            	Experience as preceptor(yr)
            	＜1a
            	3.45±0.33 
            	4.870
            	3.46±0.40 
            	6.875
            	2.92±0.43 
            	9.044
          

          
            	1≤and＜2b
            	3.46±0.34 
            	(.001)**
            	3.31±0.34 
            	(.001)**
            	2.98±0.42 
            	(.001)**
          

          
            	2≤and＜3c
            	3.46±0.30 
            	d<e
            	3.51±0.45 
            	b<e
            	2.98±0.34 
            	a,b,c<e
          

          
            	3≤and＜4d
            	3.40±0.48 
            	
            	3.45±0.41 
            	
            	3.13±0.32 
            	
          

          
            	≥4e
            	3.65±0.35 
            	
            	3.66±0.39 
            	
            	3.26±0.41 
            	
          

        

        
          
            * p<.05
          

          
            ** p<.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사후검정 결과, 35-40세 미만(M=3.65) 또는 40세 이상(M=3.64)이 25세 미만(M=3.12)보다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F=3.998, p=.004). 결혼상태는 기혼(M=3.63)이 미혼(M=3.42)보다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t=-4.316, p<.001). 최종학력은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 졸업한 경우(M=3.79)가 전문대 졸업(M=3.43)보다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F=5.725, p=.001). 임상경력은 사후검정 결과, 8년 초과인 경우(M=3.58)가 4-6년 이하(M=3.39)보다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났다(F=4.360, p=.005). 프리셉터 활동기간은 사후검정 결과, 4년 초과(M=3.66)가 1-2년 이하(M=3.31)보다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F=6.875,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착근도는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형태, 프리셉터 활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사후검정 결과, 40세 이상(M=3.48)이 25-30세(M=2.99), 30-35세 미만(M=3.04)보다 직무착근도가 높고, 25세 미만(M=2.40)은 다른 연령대보다 직무착근도가 낮게 나타났다(F=15.062, p<.001). 결혼상태는 기혼(M=3.17)이 미혼(M=2.99)보다 직무착근도가 높게 나타났다(t=-3.542, p=.000). 최종학력은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 졸업한 경우(M=3.49)가 전문대 졸업(M=2.96), RN_BSN(M=3.20), 대학교 졸업(M=3.14)보다 직무착근도가 높게 나타났다(F=10.871, p<.001). 임상경력은 사후검정 결과, 8년 초과인 경우(M=3.22)가 4년 이하(M=2.91), 4-6년 이하(M=2.96), 6-8년 이하(M=2.99)보다 직무착근도가 높게 나타났다(F=10.229, p<.001). 근무형태는 사후검정 결과, 상근직인 경우(M=3.31)가 3교대(M=3.00)보다 직무착근도가 높게 나타났다(F=12.568, p<.001). 프리셉터 활동기간은 사후검정 결과, 4년 초과(M=3.26)가 1년 이하, 1-2년 이하, 2-3년 이하(M=2.92, 2.98, 2.98)보다 직무착근도가 높게 나타났다(F=9.044, p<.001).

      

      
        4.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다.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r=0.503, p<.001), 셀프리더십과 직무착근도(r=0.578, p<.001), 자기효능감과 직무착근도(r=0.306, p<.001)은 서로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 leadership, Self-Efficacy and Job-embeddedness
          
          

        

        
          
            
              	Variables
              	Self leadership r(p)
              	Self –Efficacy r(p)
              	Job –embeddedness r(p)
            

          
          
            	Self leadership
            	1
            	
            	
          

          
            	Self-Efficacy
            	0.503 (.001)**
            	1
            	
          

          
            	Job-embeddedness
            	0.578 (.001)**
            	0.306 (.001)**
            	1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쉽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Self-Efficacy and Job-embeddeness
          
          

        

        
          
            
              	Variables
              	Independant variables
              	B
              	S.E
              	β
              	t
              	p
            

          
          
            	Self-Efficacy
            	Constant
            	1.594
            	0.196
            	
            	8.154
            	.001**
          

          
            	Self leadership
            	0.540
            	0.056
            	0.473
            	9.656
            	.001**
          

          
            	Experience as preceptor
1≤and＜2
            	-0.176
            	0.052
            	-0.165
            	-3.363
            	.001**
          

          
            	Married
            	0.117
            	0.043
            	0.136
            	2.737
            	.007**
          

          
            	Adj R2=.299, F= 43.743, p=.000
          

          
            	Job-embeddedness
            	Constant
            	0.803 
            	0.195
            	
            	4.127
            	.001**
          

          
            	Self leadership
            	0.627
            	0.056 
            	0.528 
            	11.225
            	.001**
          

          
            	Age ＜25
            	-0.432
            	0.121
            	-0.163 
            	-3.564 
            	.001**
          

          
            	Experience as nurse≥8
            	0.131 
            	0.042 
            	0.147
            	3.149
            	.002**
          

          
            	Experience as preceptor
3≤and＜4
            	0.167
            	0.068 
            	0.112
            	2.473
            	0.389
          

          
            	Adj R2=.389, F= 48.860, p=.000
          

        

        
          
            * p<.05
          

          
            ** p<.01
          

        

        

        프리셉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셀프리더십, 직무착근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에 대한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이 1.796이었으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셀프리더십(B=0.540, p=.001), 프리셉터 활동경력이 1-2년 이하인 경우(B=-0.176, p=.001), 기혼인 경우(B=0.117, p=.007)이었다.

        즉, 셀프리더십이 1점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0.540만큼 증가하며, 프리셉터 활동경력이 1-2년 이하인 경우가 자기효능감이 0.176만큼 낮게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자기효능감이 0.117만큼 높게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43.743(p=.000)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직무착근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형태, 프리셉터 활동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에 대한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착근도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이 1.781이었으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셀프리더십(B=0.627, p=.001),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B=-0.432, p=.001), 임상경력이 8년 초과인 경우(B=0.131, p=.002), 프리셉터 활동경력이 3-4년 이하인 경우(B=0.167, p=.014)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셀프리더십, 연령,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경력 순이었다.

        즉, 셀프리더십이 1점 높을수록 직무착근도가 0.627만큼 증가하며,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는 직무착근도가 0.432만큼 낮았으며, 임상경력이 8년 초과인 경우는 임상경력이 8년 이하인 경우보다 직무착근도가 0.131만큼 높으며, 프리셉터 활동경력이 3-4년 이하인 경우가 직무착근도가 0.167만큼 높게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48.860(p=.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프리셉터 간호사의 질적 간호서비스 제공 및 창의적인 자기능력 발휘를 위한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으로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프리셉터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0점으로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Seomun et al.(2006)이 보고한 셀프리더십 평균 3,51점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서울소재 300∼500병상 의료기관의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Jung & Koh(2012)가 보고한 셀프리더십 평균평점 3.55점과 유사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중등 이상의 결과로 자기보상, 리허설, 자기기대, 자기비판,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ung & Koh(2012), Seomun et al.(2006)의 연구 결과는 리허설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다음으로 자기기대, 자기보상 순서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여러 요인 중 자기기대, 자기보상은 대상자 자신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서 건설적 사고가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리셉터가 신규간호사를 리더하는 입장에서 체계적 프리셉터 교육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향상되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되어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셀프리더십 정도는 연령이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Jung & Koh(2012)의 연구에서 30세 이상의 연령과 4년제 졸업이나 대학원이상 교육은 받은 자, 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인 자가 그 이하인 경력의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Park & Park(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연구결과에서는 5점 척도에 평균평점 3.49점으로 Kim(2014)의 연구에서 3.51점, Lee(2008)의 연구에서는 3.49점으로 연령이나 근무경력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대상자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보다 자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특히, 조직에 처음 적응하게 되는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프리셉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프리셉터는 신규간호사가 조직문화에 적절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중재자라고 하겠다. 먼저 프리셉터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조직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신규간호사가 자신의 가능성을 동기부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조직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무착근도의 연구결과에 보면 5점 척도에 3.05점으로 Kim(2014)의 직무착근도 3.14점, Jeon와 Yum(2014)의 연구결과 직무착근도 3.10점과 유사하였다. 직무착근도의 하위영역인 조직적합성은 3.24점, 조직연계는 3.12점, 조직희생은 2.70점의 순으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2)의 직무착근도 연구결과 조직적합성 3.43점, 조직희생 2.73점, 조직연계 3.01점과 Kim(2014)의 직무착근도 하위영역인 직무적합성 3.27점, 조직연계 3.18점, 조직희생 2.97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연구에서 보면 조직희생이 가장 낮은 순으로 이는 조직원 스스로 조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직무착근도에 영향요인을 보면, 연령,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착근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리셉터 간호사를 위한 직무착근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 프리셉터 간호사의 유실을 막고 조직에 자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개발과 조직의 발전에 함께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딛는 신규간호사와 프리셉터의 인적관리 차원과 건전한 조직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로서 프리셉터의 높은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직무근도의 향상에도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두 변수를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각각의 변수는 셀프리더십에 필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Kim(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직무착근도와 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과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경력, 기혼, 셀프 리더쉽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29.9%, 38.9%였다. 이는 Kim(2012)의 셀프리더십 척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셀프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조직에 중추적 역할인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프리셉터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와 직무착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셉터 역할수행을 할 경력간호사는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조직적응을 시켜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다소 있겠지만, 프리셉터의 역할에 부담을 가지기 이전에 조직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재인식하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소속감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신규간호사에게	좋은 모델링이 될 것이다. 또한 프리셉터의 역할은 단순히 업무적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표를 정해 가는데도 큰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관차원의 다양한 자원 지원과 지속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신규간호사의 조직적응은 프리셉터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프리셉터간호사를 위한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 교육의 반영은 구성원의 직무착근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든든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간호사의 조직만족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갈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향상 교육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C시와 D시에 위치한 300~500병상 규모의 두 개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프리셉터 간호사 302명이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14일∼31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셀프리더십은 5점 척도에 평균 3.50점이였고, 자기효능감에은 5점 척도에 평균평점 3.49점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착근도는 5점 척도에 3.05점이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형태, 프리셉터 활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착근도는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형태, 프리셉터 활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직무착근도와의 상관관계는,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과 직무착근도, 자기효능감과 직무착근도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프리셉터 활동경력, 결혼상태였으며, 설명력은 29.9%이었다.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연령, 임상경력, 프리셉터 활동경력이었으며, 설명력은 38.9%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자를 두 개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병원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프리셉터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조직착근도 향상을 위한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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